
 

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20.02.11 

윌링스, 2019년 매출액 429억원, 영업이익 35억원 기록 

▶ ESS 화재에 따른 해당 사업 부문 축소가 실적 하락에 영향   

▶ 주력 사업인 태양광 인버터 분야는 견조한 성장세 유지 중 

▶ 통신용 배터리팩+수상용 태양광 확대로 신규 매출원 확대될 것, 턴어라운드 자신 

 

<2020-02-11> 태양광에너지 리딩 기업 윌링스(313760, 대표이사 안강순)가 2019년 경영실적 집

계 결과,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29억 원, 영업이익 35억 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를 통

해 밝혔다. 

 

에너지저장장치(ESS) 화재 영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18년 대비 21.1%, 32.3% 하락했

다. ESS 사업 중단에 따른 해당 사업 부문 축소가 실적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. 

 

다만 윌링스의 주력 사업인 태양광 인버터 분야는 전년대비 40% 이상의 매출 신장을 달성하는 

등, 견고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. 윌링스가 선점하고 있는 대용량 태양광 

인버터 시장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프로젝트 적용에 용이할 뿐 아니라, 다양한 분야에 확대 가능

성이 높아 향후 성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. 

 

또한 지난해 말 1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은 통신용 배터리팩이 신규 매출원으로 더해지

고,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으로 올해는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상

황이다. 

 

 

 

 

▣ 자료문의 :  윌링스 강성신 이사 031) 326-3095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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